
 

 

 

 

 

 

 



그러나 기득권층의 과도한 이익 추구는 위와 같은 기술의 수용과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시문 1에서의 ‘타자 자판기’와 ‘전기 조명’은 사회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임에도 기득권층의 경제적 이익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3)  

 

마찬가지로 제시문 2에서의 문제상황 역시 제도를 수립하는 기득권이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5) 즉,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발전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고려대측에서 발표한 모범답안 중 일부 발췌)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통, 관습이라고 이어져 오는 올바르지 못한 

사회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모범 답안 1] 

제시문 ①과 ②는 사회변화와 관행의 관계에 대해 다르게 본다. ①에선 사회변화의 요소가 현재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관행과 합치되는 면이 있어야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1] 

 

그러나 제시문 ②에 따르면, 사회변동은 꼭 기존의 관례와 일치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이익에 맞는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또 그 전례를 들어 백성들에게 피해가 되는 관행들을 만들어낸 이전 수령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좋지 않은 관행들은 전면적으로 변화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모범 답안 2] 

제시문 ①을 통해 생각할 때, 새롭게 수용되어 행해진 사회 변화가 관행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①에서 사회가 새 발명품을 수용할 때 단순히 증가한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신,기득권과의 양립가능성, 그 기술이 주는 이점의 가시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관행과 사회변화의 양면성과 이들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회변화가 

아니라 ②의 필자처럼 현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행동하는 개인이다. 

이러한 비판적 지성이 깊게 뿌리내려져 있을 때 ②에 나타난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에게만’ 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옳은’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다.[2] 

 

 

 

 


